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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학령기 어린이의 식습관은, 학교에서 시행되는 학교급식

과 영양교육의 영향을 받을 것이나, 여전히 가정에서 경험

하는 식생활을 통해 형성된다.1 그러므로 부모 특히 어머니

의 영양지식이나 식생활 관리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알

려져 있다.1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취업주부

가 증가하면서 가정의 식생활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초등학교 어린이에서 길거리 음식 섭취2, 편식3 또는

비만4 등 여러 영양문제가 발생하는 현상이 이러한 변화와

관련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에서는 어

린이의 영양상태와 식습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문제점

을 파악하여, 적절한 영양교육을 시행하고, 식생활을 지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어린이 개개인의 영

양상태나 식습관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일은 쉽지 않다.

개인의 식생활의 질이나 영양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도

구로 개발된 여러 종류의 식생활지수가 있다. 대표적인 식

생활지수로 미국의 Dietary Quality Index (DQI)5,6나

Healthy Eating Index (HEI)7,8를 들 수 있는데, 이 지수들

을 산출하려면 24시간회상법이나 식품섭취빈도조사법 등

ABSTRACT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investigate children's Nutrition Quotient (NQ) and the degree of keeping the

Dietary Guidelines of children and their mothers and to further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 and mothers.

Methods: The subjects were 281 children from 4th to 6th grade in an elementary school located in Gwangju and their

mothers. Results: NQ of the children was 66.8 ± 14.2, which was in the third (medium) grade. Among the five factors, the

scores for Moderation and Diversity were in the second (high) grade, but those for Regularity, Practice, and Balance were

in the third grade. Children of non-working mothers ha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for NQ and Balance than those of

working mothers. Children of mothers with age over 40 had a significantly higher score on Diversity than those with mothers

under age 40. Children of mothers with higher education showed higher score for Regularity than those with lower

education. Children from high-income families had higher score for Moderation. The score for children keeping the Dietary

Guidelines was 78.8 ± 10.5 and children of non-working mothers showed higher score than those of working mothers. The

score for mothers practicing the Dietary Guidelines was 80.6 ± 9.4 and non-working mothers and mothers with age over

40 had higher score. Children's NQ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the score for keeping the Dietary Guidelines for

children (r = 0.789, p < 0.001) and also with that of mothers (r = 0.235, p < 0.001). Conclusion: These results show that NQ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in Gwangju is in the medium grade, the degree of practicing the Dietary Guidelines for

children is pretty fair, and these factors are influenced by their mother's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such as employment,

age, education, and family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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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이들 방법을 어린이에게 적용하려

면 조사가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대상자에게 부

담을 주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영양교육의 효과를 평가하

기 위해 고안된 food behavior checklist (FBC)는 식습관을

평가하므로 개인의 영양상태를 나타내준다.9 이 도구는 사

용자 편리성이 높다고 평가되며, 이를 활용한 어린이용

FBC도 개발되었다.10 한편 국내에서는 초등학생용 eating

habit checklist가 개발되었으나 이 도구들은 에너지 과잉

섭취위험11이나 미량영양소 섭취부족위험12 등 특정 영양

소의 과부족을 진단하는 데에는 유용하나 식생활의 질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용도로는 부적합하다. 이러한 상황에

서 2012년에 어린이를 위한 영양지수 (Nutrition Quotient:

NQ)가 개발되었다.13,14 NQ는 영양필요량의 충족, 올바른

식품 선택과 식태도, 영양소·식품군·끼니 균형, 적정 체중

과 신체활동 및 위생과 안전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평가함

으로써 간접적으로 영양상태를 나타낸다고 하겠다. NQ는

또한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평가할 수 있어 학교에서 다수

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NQ의 평가

항목은 균형, 다양, 절제, 규칙 및 실천의 5개 요인으로 구분

되며, 세부 항목 1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균형요

인에는 잡곡밥, 과일, 흰 우유, 콩 제품 및 달걀 섭취, 다양요

인에는 끼니 당 채소반찬 가지 수, 김치 섭취 및 골고루 섭

취하기, 절제요인으로는 단 음식, 패스트푸드, 라면, 야식

및 길거리 음식 섭취 빈도, 규칙요인에는 아침식사 섭취 빈

도, 식사시간의 규칙성 및 TV 시청과 컴퓨터 게임 시간, 실

천요인에는 음식 꼭꼭 씹어 먹기, 영양표시 확인하기 및 식

사 전 손 씻기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10년에 국민의 건강 문제와 식생

활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식생활지침을 개정하였다.15 개

정된 식생활지침은 2003년에 제정·공포된 내용과 거의 유

사하나 지방과 소금을 적게 섭취하도록 그리고 티아민과

비타민 C 섭취를 늘리도록 변경되었다. 식생활지침은 생

애주기별로 구분되어 있다. 어린이를 위한 식생활지침은

“음식은 다양하게 골고루”, “많이 움직이고, 먹는 양은 알

맞게”, “식사는 제때에 싱겁게”, “간식은 안전하고 슬기롭

게” 및 “식사는 가족과 함께 예의바르게”의 5개 지침과 이

에 따른 실천지침 1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성인을 위

한 식생활지침은 “각 식품군을 매일 골고루 먹자.”, “활동

량을 늘리고 건강 체중을 유지하자.”, “청결한 음식을 알맞

게 먹자.”, “짠 음식을 피하고 싱겁게 먹자.”, “지방이 많은

고기나 튀긴 음식을 적게 먹자.”, 및 “술을 마실 때는 그 양

을 제한하자.”의 6개 지침과 이에 따른 실천지침 23개 항목

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금까지 어린이 NQ를 조사하거나, NQ와 어린이의 식

생활지침 실천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가 몇 편16-19

보고되었다. 대도시에서 수행된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

어린이의 NQ가 양호 등급이며, 다양과 절제요인의 점수는

높은 반면에 균형요인 점수는 낮은 편이라고 하였다.16 읍,

면지역에서 수행된 연구결과는 농촌 어린이의 NQ도 양호

등급이며, 다양요인 점수는 높은데 비해 규칙요인 점수는

낮은 편임을 밝혔다.17 도시와 읍, 면지역에서 수행된 연구

는 도시 거주 어린이의 NQ가 읍, 면 거주 어린이에 비해 유

의성 있게 높았으나 모두 양호 등급이었다고 하였으며, 절

제요인 점수가 높은 반면에 실천요인 점수는 낮았고, 아울

러 어린이 NQ가 어린이 자신의 식생활지침 실천도와 매우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하였다.18 한편 외국에서

이루어진 연구도 초등학교 고학년 어린이의 NQ가 양호 등

급이었음을 보고했고 절제요인 점수는 높은 반면에 다양

요인 점수가 낮았다고 하였다.19

이들 네 편의 선행연구는 대구시,16 경북의 농촌지역,17

제주지역18 및 중국의 중소도시19에서 수행되었다. 이들 연

구에서 어린이 NQ가 모두 양호 등급을 보였지만 실 점수

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Huang과 Kim19은 조사대상 지

역에 따라 NQ는 물론 요인별 점수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지적하였는바, 좀 더 다양한 지역에서 어린이 NQ를 평가

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일 선행연구18에서 어린이 NQ와 식생

활지침 실천도 간에 높은 관련성이 나타낸 점에 대해서도

다른 지역에서 확인해 볼 가치가 있고 또한 어린이의 식습

관이 부모의 교육수준이나 가계수입 등 사회경제적 수준

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는 바,1,20 특히 어머니

의 특성, 즉 연령, 학력 및 교육수준 등이 어린이 NQ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좀 더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1개

교에 재학 중인 4~6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 NQ와

어린이 식생활지침 실천도를 조사하고, 다른 선행연구에

서는 다루지 않은 어머니의 식생활지침 실천도도 조사하

여, 어린이 NQ가 어린이 본인의 식생활지침 실천도와는

물론 어머니의 식생활지침 실천도와 어떠한 상관성이 있

는지 알아보았으며, 또한 어린이나 어머니의 어떤 특성이

어린이 NQ와 어린이 및 어머니의 식생활지침 실천도에 영

향을 끼치는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1개교에 재학

중인 4~6학년 전체 어린이 358명과 이들의 어머니를 대상

으로 실시하였다. 어린이의 경우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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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가 어린이의 특성과 어린이 NQ 및 어린이 식생활

지침의 실천상태를 묻는 설문지를 배부하고, 목적과 작성

방법을 설명한 후 응답하도록 하였다. 어머니의 경우는 어

린이를 통해 각 가정에 설문지를 배부하여 어머니로 하여

금 어머니의 특성과 성인 식생활지침의 실천상태에 대해

응답하도록 한 후 반송 받았다. 조사기간은 2013년 9월 30

일부터 10월 30일까지이었다. 설문지 358부 중에서 어린이

용과 어머니용 각각 350부와 305부가 회수되었다. 어린이

와 어머니의 설문지가 함께 수합되지 않은 53부와 응답이

불충분한 24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281부를 연구 자료로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어린이의 일반사항으로는 연령, 성별, 신장 및 체중을 조

사하였고 비만상태를 판정하였다. 신장과 체중은 2013학

년도에 학교에서 시행한 신체검사 결과를 사용하였다. 비

만상태 판정은 어린이의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kg/m2)}를 구한 후 이를 한국인 소아·청소년 표준성

장도표21에 대입하여 저체중 ( < 5백분위수), 정상 체중

(5~84백분위수), 과체중 (85~94백분위수) 및 비만 ( ≥ 95백

분위수)으로 분류하였다.

어머니의 일반사항으로는 연령, 학력, 취업 여부, 가정의

월수입 및 가족형태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였다. 연령은 40

세를 전·후로 구분하였고,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와

대학교 졸업 이상으로 나누었으며, 가정의 월수입은 400만

원 미만과 400만 원 이상으로 구분하였고, 가족형태는 조

부모나 조부 또는 조모와 함께 사는 확대가족과 그렇지 않

은 핵가족으로 구분하였다.

어린이
 

영양지수

어린이 NQ를 구성하는 19개 문항을 설문지로 만들어 어

린이들이 직접 표기하게 하였으며, 이후 본 조사자가 엑셀

프로그램에 NQ 산출 계산식을 입력한 후 코딩하여 NQ 점

수를 구하였다. 산출 계산식은 19개 문항 점수 각각에 개별

NQ 경로계수 가중치를 곱한 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산출하는 방법이었다. 각 요인별 점수 역시 요인별 평가항

목 점수에 개별 요인 내 경로계수 가중치를 곱해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산출하였다. NQ의 등급은 최우수 (1등급,

100~80.9), 우수 (2등급, 73.8~80.8), 보통 (3등급, 56.5~73.7),

약간 불량 (4등급, 47.6~56.4) 및 불량 (5등급, 0~47.5)으로

판정하였다.14

어린이의
 

식생활지침
 

실천도

어린이를 위한 식생활지침의 19개 실천항목에 대한 실

천상태를 Likert 3점 척도{안하는 편 (0~2일/1주일), 보통인

편 (3~4일/1주일) 및 하는 편 (5~7일/1주일)}로 어린이들이

설문지에 직접 표기하게 하였다. 식생활지침 실천도 점수

는 “하는 편”에 3점, “보통”에 2점, “안하는 편”에 1점을 부여

해 산출한 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다.

어머니의
 

식생활지침
 

실천도

성인을 위한 식생활지침의 23개 실천항목 중 “가임기 여

성은 기름기 적은 붉은 살코기를 적절히 먹습니다.”와 “임

산부는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두 항목을 제외한

21개 실천항목에 대해 조사하였다. 실천도에 대한 응답은

어린이의 경우와 같이 Likert 3점 척도로 하도록 하였고,

식생활지침 실천도 점수 역시 어린이의 경우와 동일한 방

법으로 산출하였다.

통계분석

본 연구결과는 SPSS 21.0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21.0, SPSS Inc, Chicago, IL,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특성과 어린이

NQ 및 식생활지침 실천도는 빈도와 백분율 (%) 또는 평균

과 표준편차로 나타냈다. 어린이 NQ와 식생활지침 실천도

의 성별과 학년별 및 비만도별 차이는 t-test 또는 one-way

ANOVA를 이용하였다. 어머니의 일반적 특징에 따른 어

린이 NQ와 어머니의 식생활지침 실천도의 차이는 t-test를

이용하였다. 한편 one-way ANOVA에 따른 사후검정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하였다. 어린이 NQ와 어린

이와 어머니의 식생활지침 실천도와의 상관성은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통계

량의 유의수준은 p < 0.05로 하였다. NQ 분포의 정규성은

Kolmogorov-Smirnov test로 검증하였다.

결 과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조사대상 어린이의 일반사항은 Table 1과 같았다. 학년

별은 물론 성별도 고른 분포 비율을 보였다. 신장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유의성 있게 증가했으나, 체중과 BMI는 4학년

에 비해 5학년과 6학년이 유의하게 높았고, 5학년과 6학년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남녀 어린이 간에 신장, 체중 및

BMI는 모두 다르지 않았다. 

조사대상 어머니의 일반사항은 Table 2와 같았다. 40세

이상이 40세 미만보다 많았으며, 대학교 졸업 이상 비율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보다 높았고, 취업한 어머니 수가 비취

업 어머니보다 많았으며, 월수입이 400만 원 이상인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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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율이 400만 원 미만인 가정보다 높았으며, 확대가족

보다 핵가족이 많았다. 

어린이
 

영양지수

조사대상 어린이의 NQ는 Table 3과 같았다. 어린이 NQ는

정규분포를 보였으며, 평균은 보통 등급 (3등급)에 해당하

였다. 요인별 점수는 절제, 다양, 규칙, 실천 및 균형 순으로

높았다. 19개 항목 중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낸 내용은 “아침

식사는 얼마나 자주 하나요?”, “패스트푸드 (피자, 햄버거

등)는 얼마나 자주 먹나요?”, “김치는 얼마나 자주 먹나요?”

및 “야식은 얼마나 자주 하나요?” 순으로 80점 이상이었다.

반면에 낮은 점수를 보인 항목은 “하루에 TV 시청과 컴퓨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children

Variables N (%) Height (cm) Weight (kg) BMI1) (kg/m²)

Grade

4 99 (35.2) 139.9 ± 6.02)c3) 34.7 ± 6.6b 17.6 ± 2.7b

5 85 (30.3) 146.7 ± 7.0b 41.8 ± 10.7a 19.2 ± 3.6a

6 97 (34.5) 151.7 ± 6.5a 44.1 ± 9.4a 19.1 ± 3.2a

Gender
Male 136 (48.4) 145.5 ± 7.9 40.4 ± 10.1 18.9 ± 3.3

Female 145 (51.6) 146.5 ± 8.3 39.8 ± 9.6 18.4 ± 3.3

1) BMI: body mass index 2) Mean ± SD (n = 281) 3) Different letters represent significant difference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mong grades (p < 0.05).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children's mothers

Items N (%)

Age (years)
< 40 69 (24.6)

≥ 40 212 (75.4)

Education
≤ High school 58 (20.6)

≥ College 223 (79.4)

Employment
Yes 168 (59.8)

No 113 (40.2)

Household income

(10,000 won/month)

< 400 112 (39.9)

≥ 400 169 60.1)

Family type
Extended 41 (14.6)

Nuclear 240 (85.4)

Total 281 (100.0)

Table 3. Scores of Nutrition Quotient (NQ), factors, and checklists of the children

Factor Checklist
Score

Factor Checklist 

Balance

• Intake frequency of cooked rice with whole grain

59.8 ± 18.8

61.8 ± 34.91)

• Intake frequency of fruits 75.4 ± 25.1 

• Intake frequency of white milk 63.9 ± 33.7 

• Intake frequency of legumes 47.2 ± 33.6 

• Intake frequency of egg 53.0 ± 31.3 

Diversity

• Number of vegetable in each meal

74.7 ± 21.8

79.1 ± 28.0 

• Intake frequency of Kimchi 81.9 ± 29.0 

• Diverse side dishes 65.8 ± 28.2 

Moderation

• Intake frequency of sweet food

77.9 ± 17.2

60.9 ± 32.5 

• Intake frequency of fast food 86.7 ± 19.7 

• Intake frequency of Ramyeon 77.1 ± 22.4 

• Frequency eating of late-night  snacks2) 81.7 ± 25.0 

• Frequency of eating street food 76.6 ± 27.5 

Regularity

• Eating breakfast

67.3 ± 19.9

89.4 ± 26.1 

• Meal regularity 64.7 ± 29.2 

• Time for TV watching & computer game2) 45.6 ± 34.2 

Practice

• Chewing well

62.0 ± 22.1

65.4 ± 30.3 

• Checking nutrition labeling 47.8 ± 34.5 

• Washing hands before meal 74.6 ± 27.8 

NQ 

(Grade)3)
66.8 ± 14.2 

(Medium, 3rd)

1) Mean ± SD (n = 281) 2) Reverse scoring 3) Grade: Highest (1st, 100~80.9), High (2nd, 73.8~80.8), Medium (3rd, 56.5~73.7), Low (4th,

47.6~56.4), Lowest (5th, 0~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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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게임을 합쳐서 어느 정도 하나요?”, “콩이나 콩 제품 (두

부, 두유, 콩국수 등)은 얼마나 자주 먹나요?”, “가공식품을

살 때 영양성분 등 식품표시를 확인하나요?” 및 “계란은 얼

마나 자주 먹나요?” 순 이었다. 한편 각 요인별 항목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항목은 균형 요인의 경우 “과일은 얼마

나 자주 먹나요?”, 다양 요인의 경우 “김치는 얼마나 자주

먹나요?”, 절제 요인의 경우 “패스트푸드 (피자, 햄버거 등)

는 얼마나 자주 먹나요?”, 규칙 요인의 경우 “아침 식사는

꼭 먹는다” 및 실천 요인의 경우 “식사 전에 손을 씻나요?”

이었다. 반면 각 요인별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낸 항목은 균

형 요인의 경우 “콩이나 콩 제품 (두부, 두유, 콩국수 등)은 얼

마나 자주 먹나요?”, 다양 요인의 경우 “반찬을 골고루 먹나

요?”, 절제 요인의 경우 “단 음식은 얼마나 자주 먹나요?”,

규칙 요인의 경우 “하루에 TV 시청과 컴퓨터 게임을 합쳐

서 어느 정도 하나요?” 및 실천 요인의 경우 “가공식품을 살

때 영양성분 등 식품표시를 확인하나요?”이었다.

어린이와
 

어머니의
 

일반사항별
 

어린이
 

영양지수

조사대상 어린이의 학년별, 성별 및 체중군별 NQ는

Table 4와 같았다. 어린이 NQ는 학년별로 다르지 않았고,

전 학년 모두 보통 등급에 해당하였다. 요인별로는 절제와

규칙요인의 점수가 학년별로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였는

바, 절제요인 점수는 5학년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4학년

이었으며, 6학년이 가장 낮았고, 규칙요인 점수는 4학년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5학년이었으며, 6학년이 가장 낮았

다. 남자와 여자 어린이의 NQ는 다르지 않았으며, 남녀 어

린이 모두 보통 등급에 해당하였다. 다만 규칙요인 점수만

여자 어린이가 남자 어린이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전체 어

린이의 체중군별 분포는 저체중에 4.3%, 정상체중에

79.3%, 과체중에 6.8% 및 비만에 9.6%로 분류되었다. 체

중군별 NQ는 서로 다르지 않았으며, 모두 보통 등급에 해

당하였다. 다만 절제요인 NQ만 과체중군이 나머지 3개 체

중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어머니의 일반사항에 따른 조사대상 어린이의 NQ는

Table 5와 같았다. 어머니의 일반사항 중에서 어린이 NQ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항목은 어머니의 취업 유무이었다.

즉 비취업 어머니를 둔 어린이의 NQ가 취업 어머니를 둔

어린이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균형요인 점수도 비취

Table 4. Scores of Nutrition Quotient (NQ) and factors of children by their grade, gender, and BMI

Variables N (%) Balance Diversity Moderation Regularity Practice NQ

Grade

4 99 (35.2) 57.5 ± 19.21) 72.9 ± 25.1 77.7 ± 17.5b2) 71.5 ± 19.5a 61.8 ± 24.2 66.6 ± 15.4

5 85 (30.3) 63.0 ± 18.2 78.3 ± 19.3 81.9 ± 14.6a 66.6 ± 19.7b 62.4 ± 21.3 68.7 ± 13.3

6 97 (34.5) 59.3 ± 18.6 73.2 ± 19.9 74.5 ± 18.5c 63.7 ± 20.0c 61.8 ± 20.7 65.3 ± 13.5

Gender
Male 136 (48.4) 60.0 ± 19.6 72.7 ± 23.3 76.7 ± 17.6 64.5 ± 19.0*3) 60.8 ± 21.9 65.5 ± 14.1

Female 145 (51.6) 59.6 ± 18.0 76.5 ± 20.2 79.0 ± 16.9 70.0 ± 20.4 63.0 ± 22.2 68.0 ± 14.1

BMI4)

Underweight  12 ( 4.3) 59.6 ± 16.7 76.1 ± 19.6 70.0 ± 15.8b 71.4 ± 19.6 69.7 ± 17.8 69.0 ± 13.2

Normal 223 (79.3) 59.2 ± 19.3 74.4 ± 21.6 77.2 ± 17.5b 67.1 ± 20.3 62.2 ± 22.0 66.5 ± 14.3

Overweight 19 ( 6.8) 68.1 ± 12.2 78.8 ± 19.0 90.7 ± 10.0a 71.3 ± 15.6 65.4 ± 22.1 72.6 ± 10.8

Obesity 27 ( 9.6) 58.5 ± 18.4 73.1 ± 26.3 78.3 ± 15.6b 64.1 ± 19.8 54.2 ± 23.2 63.6 ± 15.1

1) Mean ± SD (n = 281) 2) Different letters represent significant difference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 < 0.05). 3) The symbol

(*) represents significant difference by t-test (p < 0.05). 4) BMI: body mass index; Under weight (< 5 percentile), Normal (5~84 percen-

tile), Over weight (85~94 percentile), Obesity (≥ 95 percentile)

Table 5. Scores of Nutrition Quotient (NQ) and factors of children by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ir mothers

Balance Diversity Moderation Regularity Practice NQ

Age (years)
< 40 57.3 ± 18.81) 69.4 ± 23.7*2) 76.9 ± 18.1 67.4 ± 20.8 58.5 ± 23.6 64.1 ± 14.6

≥ 40 60.6 ± 18.7 76.4 ± 20.9 78.2 ± 17.0 67.3 ± 19.7 63.1 ± 21.5 67.6 ± 13.9

Education
≤ High school 57.0 ± 20.5 76.1 ± 22.2 77.7 ± 20.9 62.7 ± 20.8* 59.7 ± 21.4 64.9 ± 15.4

≥ College 60.5 ± 18.3 74.3 ± 21.7 77.9 ± 16.2 68.5 ± 19.6 62.5 ± 22.2 67.3 ± 13.8

Employment
Yes 57.9 ± 18.6* 73.6 ± 22.6 77.5 ± 17.6 65.6 ± 20.3 60.8 ± 22.6 65.4 ± 14.5*

No 62.6 ± 18.8 76.3 ± 20.6 78.4 ± 16.7 69.9 ± 19.1 63.7 ± 21.3 68.8 ± 13.4

Household income

(10,000 won/month)

< 400 58.8 ± 19.2 77.0 ± 19.1 80.4 ± 16.4* 64.8 ± 20.5 63.6 ± 20.3 67.2 ± 13.6

≥ 400 60.4 ± 18.5 73.1 ± 23.3 76.2 ± 17.6 69.0 ± 19.4 60.9 ± 23.2 66.5 ± 14.5

Family type
Extended 57.3 ± 20.0 76.3 ± 20.1 79.1 ± 15.4 63.5 ± 23.9 60.1 ± 20.3 65.4 ± 14.3

Nuclear 60.2 ± 18.6 74.4 ± 22.1 77.7 ± 17.5 68.0 ± 19.1 62.3 ± 22.4 67.0 ± 14.1

1) Mean ± SD (n = 281) 2) The symbol (*) represents significant difference by t-tes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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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어머니의 어린이가 취업 어머니의 어린이보다 높았다.

이외에 어머니의 연령, 학력 및 가정의 월수입에 따라 어린

이 NQ는 다르지 않았으나, 일부 요인의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40세 이상의 어머니를 둔 어린이는 40세

미만의 어머니를 둔 어린이보다 다양요인 점수가 높았고,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지닌 어머니를 둔 어린이가 고

등학교 졸업 이하의 어머니를 둔 어린이에 비해 규칙요인

점수가 높았으며, 월수입이 400만 원 미만인 가정의 어린

이가 400만 원 이상인 가정의 어린이보다 절제요인 점수

가 높았다. 확대가족과 핵가족의 어린이 간에는 NQ는 물

론 요인별 점수에도 차이도 없었다. 

어린이의
 

식생활지침
 

실천도

조사대상 어린이의 식생활지침 실천도는 Table 6과 같았

다. 전체 조사대상 어린이의 식생활지침 실천도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다. 5개 지침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항목은 “식사는 가족과 함께 예의바르게”이었으며,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항목은 “많이 움직이고, 먹는 양은 알맞

게”이었다. 한편 19개 실천지침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항목은 “아침식사는 꼭 먹는다”이었고, 다음으로 “가

족과 함께 식사하도록 노력한다”, “생선, 살코기, 콩 제품,

달걀 등 단백질 식품을 매일 1회 이상 먹는다”, “간식으로

신선한 과일과 우유 등을 먹는다”, “불량식품을 구별할 줄

알고, 먹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식품의 영양표시와 유통

기한을 확인하고 선택한다”,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

을 씻는다”, “음식은 먹을 만큼 담아서 먹고 남기지 않는다”

의 8개 항목이 80점 이상이었다. 반면에 낮은 점수를 보인

항목은 “나이에 맞는 키와 몸무게를 알아서 표준체형을 유

지한다”, “우유를 매일 2컵 정도 마신다” 및 “짠 음식, 단 음

식, 기름진 음식을 적게 먹는다”이었다. 

어린이와
 

어머니의
 

일반사항별
 

어린이의
 

식생활지침
 

실

천도

어린이의 식생활지침 실천도는 어린이의 학년별, 성별

및 체중군별로 다르지 않았다 (Table 생략). 한편 어머니의

일반사항에 따른 조사대상 어린이의 식생활지침 실천도

는 Table 7과 같았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는 어린이의 식생

활지침 실천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 바, 비취업 어머

Table 6. Score of keeping the Dietary Guidelines of children

Guidelines 

 Practical guidelines 

Score

Guidelines Practical guidelines

Eat a variety of foods 77.9 ± 23.01)

• Eat a variety of foods and avoid unbalanced diet 78.8 ± 21.2

• Eat a variety of vegetables at every meal 77.2 ± 20.6

• Eat protein such as fish, lean meat, soy products, or eggs more than once a day 84.6 ± 20.9

• Drink two cups of milk every day 70.9 ± 26.8

Move actively and eat recommended servings 74.5 ± 23.8

• Do physical activity for more than one hour every day 76.0 ± 24.0

• Know age-appropriate height and weight and maintain a standard figure 69.6 ± 22.8

•  Limit watching TV and playing computer games to less than 2 hours a day 72.7 ± 26.4

• Eat meals and snacks regularly according to recommended servings 79.6 ± 20.8

Have regular meals, not salty 79.5 ± 21.6

• Have breakfast daily (Not skip breakfast) 89.0 ± 20.5

• Eat meals slowly and chew food well 77.9 ± 20.8

• Eat less salty, sweet, or oily food 71.5 ± 19.8

Have wholesome snacks, smart 80.3 ± 21.9

• Eat fresh fruits and milk for snacks 81.9 ± 22.3

• Do not eat often sweets, soft drinks, or fast-foods 75.8 ± 22.2

• Able to distinguish junk foods and try not to eat them 81.1 ± 21.2

• Purchase food after checking nutrition label and expiration date 82.6 ± 21.5

Have meals with family with good manners 82.0 ± 20.8

• Try to eat meals with family 86.5 ± 19.5

• Wash hands before eating meals 84.9 ± 19.9

• Eat meals in a good posture and with gratitude 75.8 ± 21.6

• Take proper amount of food and finish all the food in the plate 80.7 ± 20.7

Average 78.8 ± 10.5

1) Mean ± SD (n =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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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를 둔 어린이가 취업 어머니를 둔 어린이보다 높았다. 기

타 일반사항, 즉 어머니의 연령, 학력, 가정의 월수입 및 가

족형태는 어린이의 식생활지침 실천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의
 

식생활지침
 

실천도

조사대상 어머니의 식생활지침 실천도는 Table 8과 같았

다. 전체 조사대상 어머니의 식생활지침 실천도는 양호한

편이었으며, 어린이의 식생활지침 실천도보다 높았다. 6개

지침 중에서 “청결한 음식을 알맞게 먹자”와 “술을 마실 때

는 그 양을 제한하자” 항목이 높았고 반면에 “활동량을 늘

리고 건강 체중을 유지하자”와 “각 식품군을 매일 골고루

먹자” 항목이 낮았다. 한편 21개 실천지침 중에서 높은 실

천도를 보인 항목은 “음식을 만들 때는 식품을 위생적으로

다룹니다”와 “식품을 구매하거나 외식을 할 때 청결한 것

으로 선택 합니다”로 90점을 상회하였고, “술은 남자는 하

루 2잔, 여자는 1잔 이상 마시지 않습니다”와 “고기는 기름

을 떼어내고 먹습니다”도 비교적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Table 7. Score of keeping the Dietary Guidelines of children by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ir mothers

 Score

Age (years)
< 40 78.0 ± 10.31)

≥ 40 79.0 ± 10.6

Education
≤ High school 77.3 ± 11.3

≥ College 79.2 ± 10.3

Employment
Yes 77.7 ± 10.6*2)

No 80.4 ± 10.3

Household income

(10,000 won/month)

< 400 78.9 ± 10.0

≥ 400 78.7 ± 10.9

Family type
Extended family 76.3 ± 12.0

Nuclear family 79.2 ± 10.2

1) Mean ± SD (n = 281) 2) The symbol (*) represents significant

difference by t-test (p < 0.05).

Table 8. Score of practicing the Dietary Guidelines of the children's mothers

Guidelines 

Practical guidelines 

Score

Guidelines Practical guidelines

Eat each food group evenly every day 75.9 ± 22.61)

• Eat a variety of grain, especially whole grain 80.9 ± 21.5

• Eat different colored vegetables every day 69.4 ± 20.8

• Eat a variety of seasonal fruits every day 80.4 ± 21.1

• Eat a dairy products such as milk, yogurt or cheese for snacks 73.0 ± 24.6

Keep healthy weight and increase physical activity 72.4 ± 24.0

• Move actively in everyday life 78.3 ± 21.1

• Exercise more than 30 minutes every day 64.2 ± 27.1

• Keep healthy weight 76.3 ± 22.5

• Regulate energy intake according to physical activity 70.8 ± 22.6

Select clean foods and eat recommended servings 86.8 ± 18.6

• Select clean foods when purchasing food and eating out 92.1 ± 14.5

• Prepare and order meals according to suggested servings 87.2 ± 17.9

• Cook meals in sanitary (hygiene) manners 93.0 ± 14.4

• Have three meals a day regularly 83.7 ± 21.7

•  Have balanced meals of rice and various side dishes 77.8 ± 19.2

Eat less salt and avoid salty foods 82.2 ± 18.9

• Use less salt and soy sauce when cooking 81.0 ± 18.8

• Prepare soup with less salt and eat it less 82.8 ± 18.5

• Do not overuse table salt and soy sauce 84.5 ± 19.7

• Prepare kimchi less salty 80.7 ± 18.5

Limit fatty meat and fried foods 83.4 ± 19.3

• Remove visible fat when cooking meat 84.2 ± 19.9

• Eat less fried foods 82.6 ± 19.5

• Use less oil when cooking 83.5 ± 18.5

Limit the amount of alcohol 86.4 ± 21.8

• Do not drink more than two cups of alcohol for men and one cup for women a day 86.4 ± 21.8

Average 80.6 ± 9.4

1) Mean ± SD (n =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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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낮은 실천도를 보인 항목은 “매일 30분 이상 운동

을 합니다”와 “여러 가지 색깔의 채소를 매일 먹습니다”이

었으며, 다음으로 “활동량에 맞추어 에너지 섭취량을 조절

합니다”, “간식으로 우유, 요구르트, 치즈와 같은 유제품을

먹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많이 움직입니다” 및 “건강 체

중을 유지합니다” 항목도 실천도가 비교적 낮았다.

어머니의
 

일반사항별
 

어머니의
 

식생활지침
 

실천도

어머니 자신의 일반사항에 따른 어머니의 식생활지침

실천도는 Table 9와 같았다. 어머니의 식생활지침 실천도

는 어머니의 취업 여부와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

는바, 비취업 어머니의 식생활지침 실천도가 취업 어머니

보다 높았고, 40세 이상 어머니의 식생활지침 실천도는 40

세 이하 어머니에 비해 높았다. 기타 어머니의 학력, 가정

의 월수입 및 가족형태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어린이
 

영양지수와
 

어린이
 

및
 

어머니의
 

식생활지침
 

실

천도
 

간의
 

관련성

어린이 NQ와 어린이 자신의 식생활지침 실천도 간의 관

련성은 Fig. 1과 같이 매우 높았다 (r = 0.789, p < 0.001).

이러한 양의 상관성은 전 학년에서는 물론 남자와 여자 어

린이 공히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각각 p < 0.001). 또

한 5개 요인도 모두 전 학년에서 또한 남자와 여자 어린이

모두에서 동일한 수준의 양의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각각

p < 0.001) (Table 생략). 

어린이 NQ와 어머니의 식생활지침 실천도 사이의 관련

성도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교적 높았다 (r = 0.235,

p < 0.001). 5개 요인도 모두 어머니의 식생활지침 실천도

와 상관성을 보였는데, 균형과 규칙요인의 관련성이 좀 더

높았고 (p < 0.001) 반면에 다양, 절제 및 실천요인은 다소

낮았다 (p < 0.05). 학년별로 보면 4학년은 균형요인만 어

머니의 식생활지침 실천도와 상관성이 있었고 (p < 0.01),

5학년은 아무런 관련성이 없었으나, 6학년은 NQ와 규칙요

인은 비교적 높은 상관성 (p < 0.01)을 그리고 균형, 다양

및 실천요인은 다소 낮은 상관성 (p < 0.05)을 보였다. 성별

에서는 여자 어린이만 관련성을 나타냈는데 어린이 NQ와

균형 및 다양요인의 상관성은 비교적 높았고 (p < 0.01),

규칙과 실천요인의 상관성은 다소 낮았다 (p < 0.05)(Table

생략). 

한편 어린이와 어머니의 식생활지침 실천도 간의 관련성

도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r = 0.283, p < 0.01). 학년별로 보

면 6학년 (p < 0.01)은 물론 4학년과 5학년 (각각 p < 0.05)도

상관성을 보였으며, 성별로도 남자와 여자 어린이 (각각 p

< 0.01)도 모두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Table 생략).

Table 9. Score of practicing the Dietary Guidelines of mothers by

their general characteristics 

Score

Age (years)
< 40 78.6 ± 9.11)*2)

≥ 40 81.3 ± 9.4

Education
≤ High school 80.1 ± 10.0

≥ College 80.7 ± 9.2

Employment
Yes 79.5 ± 9.1*

No 82.2 ± 9.6

Household income

(10,000 won/month)

< 400 79.5 ± 9.6

≥ 400 81.3 ± 9.2

Family type
Extended family 79.6 ± 8.3

Nuclear family 80.8 ± 9.5

1) Mean ± SD (n = 281) 2) The symbol (*) represents significant

difference by t-test (p < 0.05).

Fig. 1. Relationships between Nutrition Quotient (NQ) and the scores of practicing the Dietary Guidelines of children and their m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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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본 조사대상 어린이의 가정환경은 대부분 중산층 이상

의 핵가족이었으며, 40대 전후 연령에 고학력을 지니고 절

반 이상이 취업하고 있는 어머니에 의해 양육되고 있었다.

본 어린이의 NQ 평균은 66.8점으로 보통 등급이었으며,

선행연구14에서처럼 좌우 대칭의 정규 분포를 보였다. 전

국 6대 광역시 5, 6학년 어린이의 64.4점,14 제주지역 5, 6학

년 어린이의 60.3점,18 대구지역 5, 6학년 어린이의 66.2점,16

및 경북 농촌지역 5, 6학년 어린이의 62.0점17보다는 다소

높은 경향이었으나 중국 중소도시 5, 6학년 어린이의 69.5

점19에 비해 약간 낮은 편이었다. 지역에 따라 NQ 점수가

다소 다르게 나온 이와 같은 결과는 NQ가 조사대상 어린

이의 사회경제적 요인이나 지역적 특성 등에 영향을 받는

다는 점을 확인해준다.1,20 특히 본 조사대상 어머니의 취

업률이 낮았고 학력이 높았던 점이 타 지역보다 높은 NQ

를 결과한 것이 아니었을까 추측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비취업 어머니를 둔 어린이의 NQ가 취업 어머니를 둔 경

우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또한 대졸 이상의 학력을 지닌

어머니를 둔 어린이가 고졸 이하의 경우보다 규칙요인의

NQ 점수가 높았다. 선행연구들도 전업주부와 생활하는 어

린이16와 학력이 높은 어머니를 둔 어린이16,17의 NQ가 높

았음을 확인한 바 있다. 어린이 NQ가 비교적 낮은 편이었

던 제주지역18의 경우 조사대상자 어머니의 취업률이 본

연구보다 높았다. 취업 어머니는 비취업 어머니에 비해 자

녀의 식습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밝힌 연구도

이와 같은 내용을 지지한다.21 본 조사대상 어머니의 학력

은 이들 선행연구16-18보다 높았다. 이외에 시 지역과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어린이의 NQ를 비교한 제주지역에서 수

행된 연구18는 시 지역 어린이가 유의하게 높은 NQ 점수를

보였다고 하였다. 이는 본 조사대상 어린이의 NQ가 높았

던 점과 함께 경북 농촌지역 어린이17의 NQ가 비교적 낮았

던 점도 설명해준다. 또한 영양교육이 어린이의 식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23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영양교육이 NQ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지는 않았으나, 본

조사대상 어린이들이 매 학기마다 1회씩 2년 동안 교실수

업의 형태로 영양교육을 받았던 점도 NQ를 높이는데 기여

하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 있겠다. 영양교육의 경험, 영양에

대한 관심 정도 및 영양교육 내용의 실천 정도가 NQ와 유

의적인 상관성을 보인다한 제주 지역 연구18도 이러한 내

용을 지지한다. 

본 조사대상 어린이의 NQ 점수를 등급별로 보면, 최우

수 등급에 16.0%, 우수 등급에 17.8%, 보통 등급에 43.8%,

약간 불량 등급에 11.0% 그리고 불량 등급에 11.4%가 속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보통 미만의 낮은 NQ 점수를 보인

어린이가 22.4%에 이른다는 점을 알려준다. 한편 요인별

로는 절제 점수가 가장 높았던 반면에 균형이 가장 낮았다.

본 연구결과는 전국 6대 광역시 5, 6학년 어린이의 결과14

에 비해 절제, 규칙 및 실천요인의 점수는 높은 경향이었으

나 균형과 다양요인 점수는 낮은 경향이었다. 즉 본 조사대

상 어린이의 경우 절제요인 점수는 절대적 점수도 높았으

며 전국 평균보다 높았던 반면에 균형요인 점수는 절대적

점수도 낮았으며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특성을 보였다. 본

조사대상 어린이의 요인별 점수가 왜 이러한 특성을 보이

는지 본 연구결과만으로는 해석하기 어렵다. 그러나 앞서

고찰한 바대로 어린이 NQ가 부모의 사회경제적 요인이나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른 점이 요인별 점수에도 영향을 끼

쳤다고 추측할 수 있겠다.

본 연구결과 19개 항목의 개별 점수 중에서 “아침 식사는

얼마나 자주 하나요?”, “패스트푸드 (피자, 햄버거 등)는 얼

마나 자주 먹나요?”, “김치는 얼마나 자주 먹나요?” 및 “야

식은 얼마나 자주 하나요?의 4개 항목이 8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반면에 “하루에 TV 시청과 컴퓨터 게

임을 합쳐서 어느 정도 하나요?”, “콩이나 콩 제품 (두부, 두

유, 콩국수 등)은 얼마나 자주 먹나요?”, “가공식품을 살 때

영양성분 등 식품표시를 확인하나요?”는 낮은 점수를 나

타내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제주지역 어린이18의 결과와

근사하지만 다소 높은 편이었다. 즉 제주지역 어린이는 “야

식은 얼마나 자주하나요?” 1개 항목만 80점 이상이었고, 본

연구에서 낮은 점수를 나타낸 3개 항목을 포함해 “단 음식

(초콜릿, 사탕, 탄산음료 등)은 얼마나 자주 먹나요?”도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개별 항목 점수가 제주지

역18에 비해 비교적 높았던 점은 본 조사대상 어린이의 NQ

가 제주지역18을 비롯해 타 지역16,17 어린이보다 높았던 점

과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어린이 NQ는 학년에 따라 다르지 않았다.

다만 요인별 점수가 약간의 차이를 보였을 뿐이었다. 즉 절

제요인 점수는 5학년, 4학년, 6학년 순으로 유의하게 높았

고, 규칙요인 점수는 4학년, 5학년, 6학년 순으로 유의적으

로 높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남자와 여자 어린이 간에

NQ에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남녀 어린이 모두 전국 6

대 광역시 5, 6학년 남녀 어린이14보다 높은 편이었다. 이는

전체 어린이의 NQ가 전국 6대 광역시 어린이14보다 높았

던 점과 남녀 어린이 간에 성차를 보이지 않은 점으로 이해

된다. 어린이 NQ가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은 점은

이미 선행연구14,16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초등학교 고학

년에서 여자 어린이가 남자 어린이에 비해 식습관과 식태

도가 더 바람직했다는 결과를 보고한 선행연구들24-26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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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이러한 불일치는 어린이 NQ를 구성하는 항목과 상

동 연구들에서 식습관과 식태도를 조사한 내용이 동일하

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NQ는

어린이의 체중군에 따라 다르지 않았다. 다만 절제요인 점

수만 과체중군이 다른 체중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이

는 과체중 상태에 있는 어린이들이 비만으로 진행되는 것

을 막기 위해 절제 항목에 해당하는 간식 섭취 절제 등의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닌지 추측할 수 있겠으나, 본 연구결과

로 이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대구지역 남녀 초등학생에서

BMI에 따른 비만상태는 실천요인 점수에만 영향을 미쳤

고,16 경북 농촌지역 어린이에서는 규칙과 실천요인의 점

수가 정상체중군이 과체중?비만군보다 유의성 있게 높았

으며,17 제주지역 초등학생에서는 비만상태와 NQ 사이에

아무런 상관성도 없었다.18 이렇듯 본 연구결과를 비롯해

여러 선행연구는 비만상태에 따른 NQ가, 일부 요인의 점

수에 예외가 있지만, 결정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

나 본 연구를 포함한 상기 대부분의 연구에서 조사대상자

의 수가 제한적이었고 또한 저체중군이나 비만군에 속하

는 대상자의 비율이 낮았던 점 등으로 인해 단정하기 어렵

다고 생각된다. 외국에서 연구되었지만,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이 어린이 비만의 강한 요인이란 증거27를 고려할 때

NQ와 비만과의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통계력을 갖

는 대규모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비취업 어머니를 둔 어린이의 NQ가 취업

어머니를 둔 어린이보다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이미 대

구지역의 초등학교 5, 6학년 어린이16에서 확인된 바 있다.

이외에도 서울·경기지역 5, 6학년 어린이에서 비취업 어

머니의 어린이가 취업 어머니의 어린이에 비해 식습관이

양호했다는 연구결과22나 주부의 취업은 성장기 자녀들의

영양소 섭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국민건강영양조

사 자료를 분석한 연구결과28 및 경기도와 충청지역 중학

생에서 비취업모군이 취업모군보다 규칙적인 식사 비율

이 높았다는 연구결과29 등은 어머니가 직장에 다니는 경

우 자녀의 식생활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음을 지지한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취업 이외에 연령과 학력 및 가

정의 월수입에 따라 일부 요인의 점수가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즉 40대 이상의 어머니를 둔 어린이는 40대 미만

어머니의 어린이에 비해 다양요인 점수가 유의성 있게 높

았고, 대졸 이상의 어머니를 둔 어린이는 고졸 이하의 어머

니의 어린이에 비해 규칙요인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월수입이 400만 원 미만인 가정의 어린이는 400만 원 이상

인 가정의 어린이에 비해 절제요인 점수가 높았다. 어머니

의 연령이 높은 경우 NQ가 높은 점은, 본 연구결과만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나, 연령이 40대 이상인 어머니의 경우 40

대 미만인 경우에 비해 자녀의 식생활 관리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더 큰 것이 아닌가 생각해볼 수 있겠다. 한편 경북

농촌지역 어린이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어린

이 NQ가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17 즉 어머니의 학력이 높

은 어린이는 NQ는 물론 균형, 다양, 규칙 및 실천의 4개 요

인 점수가 학력이 낮은 어머니의 어린이보다 유의하게 높

았으며, 특히 본 연구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규칙요인 점

수의 경우 그 차이가 매우 컸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어머

니의 학력이 높으면 자녀의 식생활 관리에서 규칙성을 준

수하는 경향이 높다는 점을 알려준다. 본 연구에서는 월수

입이 낮은 가정의 어린이가 높은 가정의 어린이에 비해 절

제요인 점수가 높게 나온 반면에 경북 농촌지역 어린이에

서는 가정의 월수입이 높은 군에서 NQ와 다양요인 점수가

높았다.17 이러한 결과들로부터 가정의 월수입이 낮은 경

우에는 패스트푸드 등 자녀의 간식 섭취를 제한하는 경향

을 보이는 반면에 월수입이 높은 경우는 다양성을 추구하

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위와 같은 결과, 즉 어머니의 취업 여부나 연령, 학

력 및 가정의 월수입에 따라 어린이 NQ나 요인별 점수가

다르게 나온 점은 Yoo와 Choi17가 지적한 바대로 대상자

집단 내에서 NQ는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다는 점1,20을 재확인해준다. 외국에서 수행된 연구들20,27

도 부모의 사회경제지표가 어린이의 식습관이나 건강지

수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고,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3도 어린이의 식습관과 식사의 질에 부모의 사

회경제적 지표가 관련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어린이 식생활지침의 실천도 점수

는 제주지역 5, 6학년 어린이의 식생활지침 실천도18보다

높은 편이었다. 이는 본 조사대상 어린이의 NQ가 제주지

역18을 비롯해 타 지역의 어린이들16,17보다 높았으므로 식

생활지침의 실천도도 높게 나온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

다. 어린이 식생활지침의 5개 항목 중에서 “식사는 가족과

함께 예의바르게”가 가장 높은 실천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

과는 이 항목의 실천지침인 “아침식사는 꼭 먹는다.”와 “가

족과 함께 식사하도록 노력한다.”가 19개 실천지침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내용은 어린

이 NQ에서 “아침식사는 얼마나 자주 하나요?” 항목이 최

고점을 보인 점과 일치한다. “아침식사는 꼭 먹는다.”의 실

천지침은 제주지역 어린이18에서도 또한 광주지역 초등학

생30에서도 가장 높은 실천도를 나타내었는바, 이러한 연

구결과들은 초등학교 고학년 어린이의 경우 아침식사를

섭취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려준다. 한편 본 연구에서 “짠

음식,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을 적게 먹는다.”는 낮은 실천도

를 보였는데, 이 실천지침은 제주지역 어린이18에서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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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낮은 실천도를 나타내었다. 이는 초등학교 고학년 어린

이들이 짠 음식, 단 음식 또는 기름진 음식에 대한 선호도

가 높다는 점을 알려주며, 따라서 이들 음식을 제한하도록

영양교육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해준다. 본 연구

에서 어린이 식생활지침 실천도는 학년별, 성별 및 비만도

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성별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결과

는 광주지역 일부 초등학생에서 어린이 식생활 실천지침

중 6개 항목의 이행정도를 성별로 비교한 연구30에서 “운동

실천율” 이외에는 남녀 간의 유의차가 없었고, 제주지역

초등학생18에서도 남녀 간에 식생활지침 실천도가 유의하

게 다르지 않았던 결과와 일치한다. 비만상태에 따라 어린

이의 식생활지침 실천도가 서로 다르지 않았던 본 연구결

과는 제주지역 초등학생 어린이18에서 나타난 결과와 동일

하였다. 본 연구에서 어린이 NQ는 비만도로 구분한 네 군

간에, 절제요인 점수를 제외하고는, 차이가 없었는데 식생

활지침 실천도 역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아 일관성

을 나타내었다. 이렇듯 일관된 결과는 어린이 NQ와 식생

활지침에 공통 문항이 많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그러나

어린이 식생활지침에서 “식품의 영양표시와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선택한다.”가 비교적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에

어린이 NQ에서 “가공식품을 살 때 영양성분 등 식품표시

를 확인하나요?” 항목이 낮은 점수를 보여 일견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그렇지만 어린이들이 식품을

구매할 때 유통기한은 잘 확인하는데 비해 영양표시는 제

대로 보지 않고 구매하는 것은 아닌지 추측해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어린이를 위한 영양교육의 내용을 선정하는데 있

어 앞서 언급한 짠 음식, 단 음식 또는 기름진 음식의 제한

과 함께 영양성분 등 식품표시의 확인을 강조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비취업 어머니의 어린이

가 취업 어머니의 어린이에 비해 식생활지침의 실천도가

유의하게 높았는바. 이는 어린이 NQ에서 나타난 결과와

동일하였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결과는 취업하

지 않고 가사와 양육에 전념하는 어머니가 취업한 어머니

보다 자녀의 식생활관리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해준다.22 직장이 있는 어머니의 경우 가족을

위해 소비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자녀의 식생

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28도 이러한 내용을

지지한다.

본 조사대상 어머니들은 음식을 만들 때 가족을 위해 청

결에 관해 신경을 많이 쓰는 반면에 자신의 건강을 위해 신

체활동량을 늘리거나 각 식품군을 골고루 먹는 노력은 부

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어머니를 위한

영양교육에 다양한 채소 섭취하기, 간식으로 유제품 섭취

하기, 신체활동량 늘리기 등의 내용을 다룰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본 연구에서 비취업 어머니의 식생활지침 실천

도가 취업 어머니보다 높게 나온 결과는 비취업 어머니를

둔 어린이의 식생활지침 실천도나 어린이 NQ가 높았던 점

과 일치한다. 이는 앞에서도 서술한 바대로 어머니의 취업

이 자녀의 식생활은 물론 어머니 자신의 식생활에도 부정

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재차 확인해준다. 한편 본 연구

는 어머니의 연령이 40대 이상인 경우 40대 미만인 어머니

에 비해 식사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등 자신의 식생활을 긍

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점을 밝혔는바, 어린이 NQ에서도 어

머니의 연령이 40대 이상인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다양요인 NQ가 유의하게 높았던 점을 생각할 때, 어머니

의 연령이 높은 경우 자신이나 자녀의 식생활에 긍정적이

란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점들은 어머니를 위한 영양교육

계획을 세울 때 취업 어머니와 연령이 낮은 어머니 또는 학

력이 낮은 어머니에게 보다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있음을

알려준다.

본 연구는 어린이 NQ와 어린이 식생활지침 실천도 사이

에 상당히 높은 양의 상관성이 있음을 밝혔으며, 특히 실천

요인 점수와 더욱 높은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했는바, 이는

식생활지침이 실천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일 것

이라고 해석된다. 제주지역 초등학생 5, 6학년에서도 어린

이 NQ와 어린이 식생활지침 실천도 간에 본 연구와 근사

한 수준의 높은 상관성이 확인된 바 있다.18 본 연구는 이외

에도 어린이 NQ가 어머니의 식생활지침 실천도와도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특히 남자 어린이보다 여자 어

린이에서 관련성이 더 높았다. 이는 남자 어린이에 비해 여

자 어린이의 식습관이나 식사의 질이 어머니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선행연구1의 결과를 지지한다. 본 연구는 또

한 어린이와 어머니의 식생활지침 실천도 간에도 양의 관

련성이 있음을 증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 고학

년 어린이에서 어머니의 식생활 관리가 어린이에게 큰 영

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준다.

요 약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 어린이에서 어린이 NQ와 어

린이와 어머니 식생활지침 실천도가 어떤지, 이들 간에 어

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또한 어린이와 어머니의 어떤 특

성이 이들에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고자 광주광역시 소

재 초등학교 4~6학년 어린이 281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

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조사대상 어린이의 NQ는 66.8 ± 14.2로 보통 (3등급)에

해당하였고, 절제와 다양요인 점수는 우수 (2등급)이었으

나 규칙, 실천 및 균형요인 점수는 보통 (3등급)이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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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이 NQ는 학년별, 성별 및 체중군별로 다르지 않았다. 그

러나 몇몇 요인의 점수는 다소 차이를 보였는바, 학년별로

절제와 규칙요인의 점수가 달랐으나 일관성은 없었으며,

여자 어린이가 남자 어린이에 비해 규칙요인 점수가 높았

고, 과체중군이 기타 체중군에 비해 절제요인 점수가 높았

다. 한편 어머니의 일반사항에 따라 어린이 NQ는 상당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비취업 상태인 경우 취업상태에 비해

어린이 NQ와 균형요인 점수가 높았고, 연령이 40대 이상

이면 40대 미만에 비해 다양요인 점수가 높았으며, 학력이

대졸 이상이면 고등학교 졸 이하에 비해 규칙요인 점수가

높았고, 이외에 가정의 월수입이 400만 원 미만이면 400만

원 이상에 비해 절제요인 점수가 높았다. 

어린이의 식생활지침 실천도는 78.8 ± 10.5로 양호인 편

이었으며, 어머니가 비취업상태인 경우 취업상태인 경우

보다 높았다. 어머니의 식생활지침 실천도는 80.6 ± 9.4로

양호했으며, 비취업상태의 어머니가 취업상태인 경우보

다 또한 연령이 40대 이상인 어머니가 40대 미만인 경우보

다 높았다. 어린이 NQ는 어린이 자신의 식생활지침 실천

도와는 물론 어머니의 식생활지침 실천도와도 유의적인

양의 상관성을 보였으며, 어린이와 어머니의 식생활지침

실천도 간에도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있었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초등학교 고학년 어린이의 식생

활이 어머니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

서 어린이의 식생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린이를 대상

으로 한 영양교육은 물론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식생활 교

육도 필요하다는 점을 알려준다. 구체적으로 어린이에게

는 콩이나 콩 제품의 영양적 우수성, 가공식품을 살 때 영

양성분 등 식품표시 확인, 우유 섭취의 필요성, 짠 음식,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의 섭취 제한, 표준체중 알기 및 TV 시청

과 컴퓨터 게임 시간 제한하기 등에 관한 내용을 강조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어머니의 경우는 특히

취업상태이거나, 비교적 젊거나, 학력이 낮거나, 가족의 월

수입이 높은 가정의 어머니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채소

섭취하 기, 간식으로 유제품 섭취하기. 신체 활동량 늘리기

와 함께 어린이가 나타낸 문제점에 관한 내용을 다룰 필요

성이 있음을 알려주었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취업 여부와 연령, 학력 및 가정의

월수입에 따라 어린이 NQ는 물론 식생활지침 실천도가 유

의적인 차이를 보이는 점이 확인되었으나, 조사대상자의

수가 많지 않았고, 광주광역시 소재 1개교에 국한되었으며

또한 고학년만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제한점이 있으므로,

앞으로 보다 큰 규모의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이러한 요인

들이 어린이 NQ 및 어린이와 어머니의 식생활지침 실천

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

각된다. 

본 연구결과가 어린이와 어머니에게 어떠한 내용의 영

양교육이 필요한지를 알리고,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습관

을 실천하고 또한 어머니들이 자신과 자녀의 식생활을 바

람직하게 관리하도록 지도하고 교육하는데 있어 기초자

료로 활용됨으로써 어린이 NQ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

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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